
인천 청국조계의 역사와 화교사회

인천대 중국학술원 이정희



근대 인천에 설치된 조계



인천 각 조계의 상황

-일본전관조계: 1883.9.30 설정, 인천구일본조
계약안, 32,595㎡(약9,877평)

-청국전관조계: 1884.4.2 설정, 인천구화상지계
장정, 6,763㎡(약2,049평) 

-각국공동조계: 1884.10.3 설정, 인천제물포각
국조계장정, 462,812㎡(약14만246평)



인천차이나타운의 역사
-인천구화상지계장정 체결

(1884)

-인천,부산 및 원산의 청국
조계 장정(1910)

-조선의 중화민국 거류지
폐지 협정(1913)

-인천, 원산, 부산의 청국
조계는 각 부의 행정구
역으로 편입(1914)

-1914.3 편입 시 인천 청국
조계는 지나정으로 행정
명칭이 변경됨

-1937년 중일전쟁 전후에
지나정은 미생정으로
명칭이 바뀜

-해방 후 미생정은 선린동
으로 명칭이 변경됨

-인천차이나타운은 1990
년대 후반 선린동 관광
지화를 위해 붙인 명칭

-2010년대 들어 인천차이
나타운 영역이 확대됨, 
현재는 동화마을 부근
까지 확대



구 인천영사관 건물의 정문



1910년경의 청국조계 지도
(인천화교협회소장)



각 상점을 표기한 청국조계 지도
(인천화교협회소장)



청국 조계 주변의 풍경(1930년대)

지나정 부근 풍경

1 나가오카상점

2 화상왕성홍(王成鴻)의
동복공(同福公)

3 지나(중국)영사관

4 우편소(우체국)

5 파출소

6 산에이구미(三榮組)

7 인천금요회

8 조선은행인천지점

9 인천송함석유조합

10 요코다어구점

지나정(1930년대) 
출처: <모던 인천 시리즈>



인천영사관과 화교학교 위치도(1930)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소장



1920년대의 인천차이나타운 거리
(화도진도서관 소장)



1962년의 인천차이나타운



1920년 중반 동북아시아 역내 인구이동



인천화교의 인구 추이



화취공의 역사를 기록한 楊建民의
<祖業事跡冊>(1966年)

자료 소개

- 양건민이 1966년 탈고한 자신의 가
계의 역사 기록

- 원고용지(8×19)23장에 자필로 중국
어로 기록

-양건민이 아들 楊先讓에 전달한 후,
양선양이 漢城華僑協會顧問인 국백령
선생님 그리고 그 복사본을 제공받음

祖業事跡冊의 表紙



和聚公의 설립
설립立의 경위

-설립자 楊翼之는 1869년 산동
성 牟平縣 養馬島에서 出生

-楊翼之의 祖父인 楊汝祥은
정크선을 所有하면서 중국 華
東과 華北의 港口를 往來하면
서 商業流通業을 영위, 相當한
財産을 축적

-楊翼之는 1903년 同鄕의 資本
을 모아 주단포목상점 裕盛棧
을 개업

산동성 양마도



1930년 인천부 지도



1900년대초 인천차이나타운



仁川中國城의 綢緞布木商店

和聚公

-和聚公의 年間販賣額은 現在
의 韓國 貨幣로 換算하면 400
億圓

-같은 場所에서 40年間 營業

-和聚公이 營業하던 善隣洞 6
番地는 현재의 仁川華僑協會
建物의 맞은편으로 현재는 多
多福 中食饅頭식당 자리이다.

日本人이 1930年代 그린 仁川
中國城



和聚公의 發展

急速한 發展

-裕盛棧은 주로 上海에서 織物
類를 輸入하여 全國 各地에 販
賣

- 1908年에는 裕盛棧을 發展
的으로 解體하여 商號를 和聚
公으로 變換

- 1910年代와 1920年代 好景
氣와 卓越한 經營能力으로 朝
鮮을 代表하는 綢緞布木商店
으로 發展, 職員은 20-30名

1920-30년대 인천차이나타운



和聚公의 財産

不動産 및 株式

-商店 建物은 垈地 96坪, 煉
瓦組 2層 建物(現 市價로 약
10億圓)

-不動産 35坪의 2層 建物(現
市價로 8億圓)

-土地 5,066坪 保有

- 以外에 共和春 等의 株式
多數 保有

1943年의 和聚公 建物



和聚公의 中國 本土 投資

哈爾濱에 和聚公油坊 設立

-1930年代 初 香坊 東號四街
에 豆油製造의 和聚公油坊을
設立

-楊翼之의 長子인 楊建民을 經
營者로 派遣

-當時 哈爾濱은 大連 다음으로
큰 豆油製造 生産基地

仁川山東同鄕會館(1930年)



瀋陽에 泰豊號 담배 代理店 設立
英美煙公司의 代理店

-楊翼之는 次男 楊子平을 통해 담배
販賣商店에 投資

-楊子平은 煙台 所在 實益學館을 卒
業 後 , 瀋陽의 英美煙公司 (British
American Tobacco)에 入社

- 이 會社는 美國과 英國의 담배회사
로 當時 中國의 담배시장에서 60-
80%를 차지하는 獨占 地位

- 楊子平은 會社의 큰 信任을 얻어 담
배 판매상점 대리점인 泰豊號를 設立

Carol Benedict著

『中国煙草史』 表紙



楊子平의 抗日活動
抗日活動과 泰豊號의 閉店

-1929년 中國共産黨에 入黨하여
같은 당 奉天特委財務部長을 맡아
이 지역의 항일운동을 財政的으로
積極 支援

-1936年 6月 當局에 逮捕되어, 8
月에 公開處刑을 당함

- 楊建民의 3男인 楊先讓의 努力
으로, 1987年 8月 革命烈士로 追
敍

- 2012年 7月 24日에는 그의 故鄕
인 養馬島 東中原村에 革命烈士의
碑石 建立

子平의 사진(BAIDU)



和聚公과 和聚公油坊의 閉店

閉店의 經緯

-楊翼之가 1943年 他界

- 和聚公의 職員이 抗日活動을 하
다 警察에 逮捕

-日本의 彈壓과 戰時統制經濟로
인해 40年 歷史의 和聚公 문을 닫
음

-哈爾濱의 和聚公油坊도 第2次
國共內戰으로 문을 닫음

日本人이 1930年代 그린
仁川中國城



畫家 楊先讓의 誕生
履 歷

-1939年 養馬島에서 仁川으로 移住하
여 仁川華僑小學을 卒業

-卒業 後 서울의 光華中學(現在의 漢城
華僑中學)에 入學

-上級學校 進學을 위해 1944년 大陸으
로 떠남

-瀋陽의 國立東北中山中學에 入學하여
高等部를 다니다가 1948년 國立北平藝
傳(현 中央美術學院의 前身)에 入學

-그후 中央美術學院 民間美術系 主任
敎授를 歷任하고 中國美術家協會版畫
藝術委員會 副主任

-그의 딸 楊陽은 楊陽은 淸華大 美術學
院 敎授를 歷任

楊先譲(BAIDU画報)



楊翼之 100여년만의 歸鄕
韓國華僑 歷史의 象徵

- 楊先讓은 60여년 만에 서울
과 인천을 찾아 祖父 楊翼之의
墓地를 찾음

- 2012年 4月 8日 養馬島 故鄕
에 移葬

- 楊翼之 家計의 歷史는 韓國
華僑 歷史를 象徵

- 아직도 그 歷史는 繼續되고
있음

楊翼之 墓地 移葬 祭文

楊先讓 作成(2012.4.8.)



인천 화상 덕흥호
부산 덕흥호의 설립

-이 서간은1907년 3월 12일 한성 덕흥호 직
원인 鄭善▢이 인천 덕흥호 직원인 정원휘,
정이겸에 보낸 업무상의 편지이다.

-1883년 11월 6일 부산 일본전관조계(日本
專管租界)에서 정익지(鄭翼之), 정위생(鄭渭
生)에 의해 개설됨

-정익지와 정위생은 모두 광둥성 샹산(香山)
출신. 이들 두 명은 1868년 개항한 일본 고
베로 이주

-그들은 광둥 화상 공흥호(公興號)의 직원으
로 일했음

편지 봉투 앞면



고베화상의 조선 진출

덕흥호는 고베화상에 의해 설립

-정익지와 정위생은 광둥 화상 이화호(怡和
號)의 지배인 맥소팽(麥少彭) 등으로부터 약
2천원의 출자를 받아 부산에 덕흥호를 개업

-맥소팽은 광둥성 삼수현(三水縣)에서 1863
년 출생하여 1879년에 고베로 이주하여 이화
호의 지배인, 고베중화회관의 이사로 활동

-또 다른 출자자인 남만고(藍萬高)는 광둥성
샹산현 출신으로 1870년 설립된 홍콩상하이
은행 고베지점의 매판으로 활동했으며, 동시
에 승기호의 지배인으로도 활동

-그의 다른 이름은 남탁봉(藍卓峰)으로 이 서
간에 ‘卓峰 兄’이 바로 그였음

-

편지 봉투 뒷면



인천 및 한성 덕흥호 설립

설립의 경위

-정익지가 1884년 ‘인천구화상지계장정’ 체결을 전
후한 시기에 인천으로 이주

-청국전관조계의 토지 정지 작업이 끝나 경매가 실
시된 1884년 8월 4일 조계 내에 인천 덕흥호를 개
설

-정위생도 1885년 인천으로 옮겨 인천 덕흥호가 사
실상의 본점이 되고, 부산 덕흥호는 문을 닫음

-정익지와 정위생은 한성 종로에 1888년 7월 경 기
와집 20칸을 매입하여 한성 덕흥호를 설립

-한성 덕흥호는 1908년 광교 근처에서 서양잡화상
점으로서 영업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은 10명으로
꽤 규모가 큰 상점이었음



인천 덕흥호의 경영 규모

-1908년 당시 차지한 토지는 인천청국조계에 8
필지, 92.6평

-덕흥호는 인천청국전관조계 차지료 납부 총액의
5.4%를 차지, 화상 가운데 많은 토지를 보유

-삼리채(三里寨) 청국전관조계(新界)에는 1908년
에 63평을 차지

-1913년 인천 덕흥호의 지배인은 정이초(鄭以初)
로 인천중화상무총회의 초대 협리(協理, 부회장)
로 활동했다. 당시의 나이는 35세였고, 광둥성 샹
산현(香山縣) 출신, 그리고 서양잡화상점 경영자
로 기재되어 있다.





주요한 취급 품목

비단과 복권

-이 서간서 확인되는 덕흥호의 취급 물품은 중국
산 비단

-다른 서간에 인천 덕흥호가 채표(彩票, 복권)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군산항 소재의 일본인 이노우에 헤지(井上平二)
가 경영하는 마쓰나가상점(松永商店)이 1907년
4월 7일 인천 덕흥호에 채표를 주문한 편지

-“호북 채표 음력 2월 28일 추첨하는 제50회 번
호맞추기종이(채표) 1장을 수고스럽지만 송부해
주시기를 의뢰드립니다.”(湖北彩票陰二月二十八
日開彩第五十會中式對號單一張合御手數御送附
被成下度御依賴申上候)



덕흥호의 상업네트워크

-홍콩 소재의 생원륭(生源隆), 정위생, 조륭(兆
隆), 승원원(升元元), 일홍(逸洪), 이양(李洋) 등
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산둥성 옌타이 소재의 거래처는 열생잔(悅生
棧), 영안흥(永安興), 동리상(同利祥), 신강채동(
申江採東) 등이었다.

-일본 고베의 거래처는 남탁봉이었다.

-한성 덕흥호는 홍콩 소재 거래처에 상품 대금
을 지불하려 했는데, 지불 방법은 고베의 남탁
봉을 통해 이뤄졌다.

-1907년 당시 조선 화상과 상하이 및 홍콩 소
재 화상 간의 거래는 홍콩상하이은행 고베지점
혹은 요코하마지점을 경유하여 송금



중국산 비단 수입 루트

-덕흥호는 주로 홍콩과 상
하이에서 물품을 수입

-당시 홍콩-인천, 상하이-
인천 간에는 직항로가 개설
되어 있지 않아 조선 화상
은 홍콩, 상하이에서 물품
을 수입할 때 산둥성 옌타
이를 경유

-이 서간은 옌타이에 도착
한 화물을 환적할 때 상품
의 가격에 따라 선적할 선
박의 종류를 명시

-저가의 상품은 산둥 봉선(篷船)에
적당히 쑤셔넣어 선적하라고 함

-고가의 상품은 크고 적당한 산둥
선(山東船)에 선적하여 안전을 기
하도록 함

-이러한 환적의 업무를 의뢰한 대
상은 서간의 내용으로 짐작할 때
열생잔(悅生棧)일 가능성이 높음

-환적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하면
인천 덕흥호에서 분별하여 포장을
함



인천화교의 중화요리점
한국 중화요리의 뿌리, 인천

1 1880년대 말 광동 화상 이태(怡泰)의 스튜어트호텔 개업

2 1906년 인천의 중화요리점은 연남루(燕南樓), 동흥루(東興
樓), 합흥관(合興館), 사합관(四合館), 동해루(東海樓), 흥
륭관(興隆館) 등 6개. 1908년은 8개, 종사인원은 남자 25
명, 여자 1명

3 1930년 고급 중화요리점 및 중화요리음식점은 21개소, 호
떡집은 33개소, 요리사는 90명. 고급 중화요리점은 8개
로 중화루 연간매상액은 3만원, 동흥루(同興樓) 2만원, 
공동춘(共同春, 지나정) 9천원, 의생성(義生盛, 지나정) 5
천원.

4 1942년 중화요리점은 60호 인천화교 전체 호수의 19%를
차지, 종사인원(가족 포함)은 388명으로 전체의 21%. 가
장 큰 고급 중화요리점은 중화루(中華樓)로 종업원이 25
명, 송죽루(松竹樓)는 22명. 공화춘(共和春)은 종업원이
14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빈해루의 종업원은 12명이
었다.

5 공화춘은 인천의 고급 중화요리점 가운데 최대의 규모는
아니었음. 최초로 짜장면을 판매한 중화요리점인지는 분
명하지 않음. 

6 중화요리점의 주요한 메뉴는 우동, 잡채, 탕수육, 양장피. 짜
장면은 대중적인 메뉴는 아니었음. 1930년의 가격은 양
장피 80전, 탕수육 55전, 잡채 40전, 우동 30전. 당시 호
떡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개당 약 5전으로 우
동의 6분의 1 수준

공화춘(현 짜장면박물관)



중화루의 역사

인천 최대의 중화요리점

-중화루의 설립은 1915년

-소재지는 본정(本町, 일본어 발음으로는
혼마치, 현재의 중앙동)1정목(丁目) 18
번지의 구 대불호텔 건물

-1922년 구 대불호텔에서 확장 개업

-중화루의 경영자는 1935년 뇌문조(賴文
藻), 1942년은 뇌성구(賴盛久)

-해방 후인 1948년 경영자는 서덕유(
徐悳有)로 바뀜

-공화춘 경영자인 우희광, 중화루 경
영자인 뇌문조는 모두 산동성 복
산현(福山縣) 출신

-복산현은 산동요리의 고향, 수타면도
이곳에서 탄생.

구 대불호텔 건물은 최고가

-1935년 중화루의 자본금은 1만6,000원, 공
화춘의 자본금은 5,000원

-1942년 중화루의 종업원은 25명, 공화춘의
종업원은 14명, 동흥루에서 바뀐 송죽루(
松竹樓)의 종업원은 22명.

-구 대불호텔 건물은 1935년 현재 66평의 대
지에 3층 건물로 54칸의 방을 두고 있었
다. 1935년 당시 부동산 가격은 3만
3,000원으로 화교 소유 부동산 가운데서
는 최고액.

-영업 부진으로 1970년 초 문을 닫음.

-이 건물은 1978년 남구 주안동 거주 한국인
현득수가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1,400여
만원에 매입,건물 철거 후 내부의 유물 일
부는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 

- 2018년 4월 6일 대불호텔을 복원하여 중구
생활사전시관을 개관



중화루의 건물

중화루의 간판(해방직후) 중화루의 간판(1960대경)



중화루의 간판(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1922년 음력 2월 제작 간판

인천화교傅培桐(부배동)제
작



중화루의 삼각 간판(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中은 중화요리 혹은 중화민국
新은 1948년 뇌씨 일가에서 徐悳有로
경영자가 바뀐 것을 의미



중화루의 편액(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春光和靄 (춘광화애) 1922년 음력 2월 부배동 제작



중화루의 편액(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把酒臨風(파주임풍)
1922년 음력 2월 育黎 王□
曹 제작



파주임풍 간판 전시회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장 간판 복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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